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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이모저모】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바뀌는 이 시기, 시청에서는 여름의 각종 경기의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 여러분이 보고차 시장실을 방문해 

시장실이 활기가 돕니다.

이 한 주간에, 전국 일본 초등학생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한 오카야마 대표팀과 세계 소년 야구 대회의 일본팀의

일원으로서 세계 우승에 공헌한 이시이 중학교 3년의 나카타 코다이 군, 

고교 대회 수영 남자 100m 평영과 200m 평영에서 중국지역 고등학교

신기록을 수립하여 두 종목 제패를 이룬 간사이 고등학교 3년 히노모토 

유야 군, 그리고 전국 중학교 체육 대회 육상 남자 800m에서 우승 한

키비 중학교 3 년 나고 나오키 군 등 많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여러분 총명하게 눈도 빛나고 정말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도 뭔가 몸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손쉽게는 지난해 6월까지 매주 클럽에 다니며 땀을 흘렸던 테니스와 몇

년 전까지 즐기고 있던 골프 등을 재개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지금은 오십견으로, 특히 왼쪽 어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재해 훈련에서도 지진시에 양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했는데, 왼손을 머리 위에 올린 순간 어깨가 아파져 와 참을 수 

없을 정도로(카메라가 이쪽을 찍고 있었음을 알았기에 참고 또 참고), 

스포츠를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상황. 당분간은 아침 산책 (만보계 평일

8,000보, 주말 12,000보가 목표)에 의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 별도 문제. 여러 스포츠를 관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도쿄에 있을 때는 다니던 테니스 클럽 강사의 영향도 받아 매년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전 일본 테니스 선수권 대회」를 보러 가거나, 진구

구장에서 고교 야구나 대학 야구를 보았습니다.  

오카야마에 돌아온 지금은 화지아노 오카야마 경기 관전에 빠져있어 4번

정도 경기장에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밤의 칸코 스타디움은

최고. 아들과 함께 맥주를 한 손에 들고, 전개가 빠른 경기를보고 있으면

순식간에 90 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 외에도 오카야마에 시가루즈 나데시코 리그, 소년 야구 등 매력적인

스포츠가 많이있어, 향후 관전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